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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우리가예수로말미암아항상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히는 입술 

의 열매니라’(히 13:15). 추석 명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오랜 동안 보지 못한 

친지들을 만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는 연휴까지 겹쳐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휴와 친지와 

의 만남으로만 기뻐한다면 죄인을 구속하신 예 

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이번 연휴와 추 

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 

를바랍니다. 단순히 편안히 쉬고 먹고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행 1:8; 막 16:15). 

‘보고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행 17:16). 소위 유교의 ‘효’ 를 앞세워 

죽은조상을신처럼 섬기며 절하는행위를절대 

로 하지 마십시오. ‘꽤저 이방인의 제째1는 것 

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 아니니 나는너희가귀신과교제하는자되기 

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전 10:20). 자신들의 형 

통한삶을 위해 이미 죽은 영흔들을 의지하는 것 

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로말미암아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제 

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벤전 

2:5). 모든 예배와 집회는 이번 주간에도 동일하 

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웃고즐기는연휴와명절 

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길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추석 때 행해질 그릇된 제사와 우 

상숭배를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일을대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저녁예배 시간 변경(수요 2부 예배， 금요집회) 

이번 주 수요일(4일)， 수요 2부 예배 시부터 저녁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될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IJ(금요칩회) 

쏟}천혼f 평강 
(~f 53:5)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평화의 나라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후 250년 안에 바 

람의 먼지처럼 사라졌다(대상 17:14，1잉.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두쪽으로갈라져 버렸다(왕상 

12:2이. 몇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왕들 

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탐욕자들이 되 

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총의 일들 

을 잊어버린 자들이었대사 1:2，띠. 현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이λ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다윗 왕으로부터 이시야 선지자까지 

의 역사는 참으로 분주하고 무질서한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별로다를것이없다. 

이시야는 B.C.735년 웃시야 왕어 죽던 해에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사 1:1.). 그 당 

시의 남유다는 멸망을 눈앞에 둔 절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λ싸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들을 향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외쳤다. 지금의 세대와 다를 것이 없이 공포와 불 

불확실성의 시대 기운데에서 터져 나오는 평화의 메시지를 외쳤다. 우리 자신들도 진정한 

평화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조차도 못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 

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확실하게 증거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가!싸 48:18)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평강의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것이다. 이사야 전체 

를통하여 흐르는 특별한 멜로디가 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며 또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싸 하는 필요성을 깨달。싸 함과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여 줄 구원자가 계시 

다는 내용이대사 2:2,3). 인류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대사 

2:히. 이λ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구원자가목 필요한지들이다. 바로 그분이 7까 

이 계시며 우리를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주제로 이시야서를 시작한다{사1:1에. 

우선 이λ싸서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 자들이 나 

온대사 1:5,6).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들로 인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들로 인히여 갈라졌다. 그 중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허다하다. 어떤 것은 죄일 수도 있다. 우리는 점점 죄에 빠져든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 

게 되고 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게 되고 만다. 앗 

수르 군대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이λ바 선지자는 질책과 구세주를 계 

*추석 가정예배 모범(7면 잠조) 

속하여 기다리라고 용기를 주었다. 이사야는 어딘가 멀리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리를 들 

었다{사 7:14). 그 구속지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죄로부터 씻어 주실 것이대사 

1:18. 43:25). 

이시야가 확신한 그 한 아들은 기묘자요， 모사며 평강의 왕이 될 것이대사 9:6，끼. 그 나 

리를 존귀케 세우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분이시다. 그는 죽기까지 그의 생 

명을쏟아부을 것이며 많은사람의 죄를 젊어지실 것이다. 더욱이 이 구속자는우리에게 평 

강을 가져다 줄 것이대사 2:4). 아무리 이방의 군대가 강하고 힘세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능력 앞에서는아무것도아님을이싸F는외쳤대사 8:10). 하나님의 백성을평화 

속에 보호하시기 위하여 직접 인류의 역사속에 개입하셨음을증거하여 주고 있다. 정치적 

인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실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 속에 그의 평강을 

말씀하여 주시는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한다{사 25:에 

진정한내적인 평회는갈보리산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이대사 26:3， 4) “평 

깅에 평강으로”라고 완전한 평강을 언급하였다. 사나운 풍랑 가운데에서 내려주시는 평안 

함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적인 실재로 바꾸 

어지게 할 것인개 이λ빠의 비전이 극적으로 클리아막스에 이른 때인 40~50 Ĵ에서 우리 

의 심령을 흔들며 구속자의 환상을 말씀하신 후에 53"^J써l서 그의 메시지의 중심을 말씀하 

신다. 한 사람이 오리니， 이는 그 평강을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가져다주는 

자이다. 그에게는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양도 권력도 없다. 실상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우리까지도 그에게서 얼굴을돌리게 될 것이다{사 53:2,3). 

이λ싸는 대속히는 일을 행해1는 구속X에게 임히는 그 무서운 형벌을 보았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는 기뻐히셨다. 이로 인하여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편에 있는우리들， 구속자를기다리고 있는우리들에게도이 모습， 이 말씀이， 강한청잘 

이 우리의 기슴을 찔러 피를쏟아내듯살아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 고통스러운세상기운데 

에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은 

혜로 이 은혜를 나누어 주자. 예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완전한 평강을 가 

져다 주는 사람이 되자. “그가 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L7t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뺨1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펑화를 누리고 끄F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을 입었도다~， (사 53: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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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NextSu빼 

A LIVING AND HOLY SACRIFICE 
(1) Therefore 1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파ce， acceptable to Goφ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ψ. 찌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ans 12:1&2) 

WWh1e밍r뻐 wr뼈빠뼈뼈wrote to때m뼈O아뼈m뼈t엄따때e안때to아the c이hL띠lU뼈u 

there to u미un띠1띠der떠st떠an때1띠d that their bo여d이le않s were d이|“ff엄eren마1ππ1. He t떠떼a머Ike어d to 

them about the importance of their bodies; “ Therefore 1 urge you ,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v. 

1). He was not talking about healthy and perfect bodies, but bodies that 

reflected the will of God, “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v. 2) . 1 

want to talk about the Bible’s viewpoint of human bodies, so that in 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we can present our bodies as an acceptable 

living and holy sacrifice to God. 

God formed the human body. Genesis 2:7 says,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 Many Christians do not 

think about this truth . They tend to focus on the genetic aspects of their 

ONA from their parents, which leads many parents to think that their 

children are their own, not God formed . In Psalm 139:13&14, Oavid sings,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You wove me in my mother’s womb. 1 

will give thanks to You , for 1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and my soul knows it ve미 wel l." 00 you really 

think about your body in this way? Isaiah 44:21 says, “ Remember these 

things, 0 Jacob, and Israel, for you are My servant; 1 have formed you, 

you are My servant, 0 Israel, you will not be forgotten by Me." In the 

New Testament, Pa미 addresses the Galatians, "1\l1y children, with whom 

1 am again in labor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Ga l. 4:19). God formed 

us. and as Christians. Christ is formed in us. Believers need to believe 

this! 

Sin deformed the human body. Believers have to remember that God 

formed us, but that sin deformed us . Romans 6:23 begin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 " From birth , we are of flesh , "sold into bondage 

to sin"(Rom. 7:14). Sin really messes us up. Without Jesus, sin reigns in 

death (Rom. 5:21). It separates us and makes us enemies of the Lord 

God. Sin is a terrible thing , but God provided a narrow way, limited 

opportunity, for salva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1. 

Jesus transforms the human body. His love and righteousness 

spiritually change us. Romans 10:9 says, 

answer to our sin problem. He is the only One who can cleanse us and 

give us eternal life. Jesus said, “ Truly, truly, 1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John 3 ’ 16 

summarizes the gospel,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 Jesus calls out to eyeryone, "Come to Me, all who are 

wea미 and heavy-Iaden, and 1 will give you res1.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m from Me, for 1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 :28-30) . Jesus transforms us and blesses us in so many wonderful 

ways . 

You must not let your body be conformed to this world . Jesus warns 

us, “ See to it that no one misleads you"(Mt. 24:4). In today’s world, many 

churches and leaders are not following the narrow way. 1 hear people 

saying, U My church α my pastor said this or that." You have to listen to 

the Bible. 1 1imothy 4: 1 &2 say, "But the Spirit explicit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fall away from the faith , paying attention to deceitful 

spirits and doctrines of demons, by means of the hypocrisy of liars seared 

in their own conscience as with a branding iron." Through the Holy Spirit, 

let the word of God and prayer guide you. Sometimes your own spouse, 

children, α friends may deceive you if you do not focus on the Bible. 

The Bible clearly informs you about salvation . It tells you how God 

formed and sin deformed the human body. It delivers the good news that 

Jesus transforms believers, making them new creatures through faith in 

Him,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 기 . It warns you 

not to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to “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Eph. 4:22-24) . In pa대cular， Colossians 3:9&10 say, “ 00 not lie to 

one another, since you laid aside the old self with its evil practices,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o is being renewed to a true knowledge 

according to the image of the One who created him." Paul boldly 

proclaims, “ For 1 am confident of this ve미 thing,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perfect it until the day of ChristJesus" (Phi l. 1 :6). 

My dear friend, what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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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주일 혈교 

I c~.응추얼셜교 l 

'i룩환산꽤l쩨l 
(1) 그러므로 형제들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하나님이 기뻐하시는거룩한산제사로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렬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뭇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갱생관옥사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몸이 구별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했 

습니다. 바울은 그틀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송}시 

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그가 지적하고 

있는것은건강하고완벽한몸이 아니라하나님의 뭇을깊이 생각히는몸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돗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저는 오늘 인간 

의 몸에 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조성하셨습니다. 창세기 2:7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DNA라는 유전 인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부 

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로 생 

각하게 만듭니다. 시면 139:13.14에서 다윗은 이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조직하셨나이다내가주께 감사하옴은나를지 

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4:21은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 

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 

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만합니다! 

타락한몸 

죄는 인간의 몸을 타락시켰습니다. 신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훼손되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합니다. 로마서 6:23은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 

다. “죄의 았은 사망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육신에 속한 자였습 

니대롬 7:14). 죄는실제로우리를만신창이로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죄가사 

망 안에서 왕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롬 5:21). 죄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좁은 길， 곧 그의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극히 한정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된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겁니다. 로마서 10:9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하나님께서 그를죽은자가운데서 살리신 것을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을 얻으리니 이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웅을 당해1 아니하리 

라 하니"(롬 10:11). 아멘! 요한일서 1:9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 

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 

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해 

답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 

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리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요한복음 3:16에는 복음의 핵심이 요약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 

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이 쉽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 11:28-3이.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거룩한산제사로드려야할몸 

여러분의 톰이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 

하십니다. ‘너희가사람의 미혹을받지 않도록주의하라”때 24:띠. 오늘날세상의 많 

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좁은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1 2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미혹케 히는 영과귀신의 가르침을쫓으리라하 

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과 기도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 

면 때때로 다른 사람도 아닌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몸의회복 

성경은 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고 죄가 그것을 타락시켰는지 말해 줍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 

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성경은이 세상을따르지 말라고경고합니다. “오직 너희는유혹의 욕심을따라썩어 

져 가는구습을쫓는옛사람을벗어 버리고오직 심령으로새롭게 되어 하나님을따 

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웹 4:22- 24). 특별히 골로새서 3:9.10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 

라!' (빌 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햄니까? 혹시 더 

예뻐지기 위해 미용실에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새 옷을 사거나 성형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 

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세상의 것을 쫓아 

가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믿음 

을 통해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완전한 인간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 

에서 저는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몸을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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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훌를률페페II 
주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기도 (요 17:9-26)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다. 이 중 17장이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5:.7)- 담겨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백성은 누구인개 

바로 진실로 회개하는싸람이다.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내가 저희를 위 

하여 비용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 

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 17:9).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 
이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었다(녹 23:3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쪽 펼요한 죄인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의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이대요 17:11).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을 따르 

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세상과 짝하여 마귀의 종 노룻하는 사람들이 많 

이 있다. 특히 명절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 
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팀후 1:12). ‘렁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24).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보호를 부탁 

하는기도이다. 

그들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층단}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이대요 17:13).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기쁨은 넘친다. 어떠한환란속에 

서도 기뻐할 수 있다(행 5:4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 

릴 수 없다. 매 순간 악한 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 

앙은 삶 가운데 실재(rl얹lity)해야 한다.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실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럴 

때우리는기쁨으로충만한삶을살수있다. “나어느곳에 있든지늘맘이 편하다주예수 

주신 명안함 늘 충만하도다’(창 466장). 나의 물질과노력의 결실로 인한 기쁨이 아니다. 오 

직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다(요일 1:3,4). ‘꽤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1).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영원한기쁨을구하는기도이다. 

그탈1 .악에 빼|지 않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기 

도이대요 17:15 ; 마 6:13). “악에 빠지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요일 2:1히. 마귀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악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 

로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자가 우리를 감히 만질 수도 없다(요일 5:18). “온 인류 마귀 퀘훌 

로큰죄에 빠지니 ... 주예수를믿음이 온세상이기네" (.찬 397장). 예수님을통해서만우리 

는 승리할 수 있다(요일 3:8),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 

하는기도이다. 

거룩햄|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햄l 있도록 구하는 기도이다{요 17:17-19). 거룩 

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 툴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한대고전 6:20),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영이 거룩해지기를 원 
하신대고후 7:1).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0바 한 

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뺨11 

있도록구히는기도이다. 

그들을 통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 

들을 위한 기도이다(요 17:2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저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햄라’(요 

13:34). 우리는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다{요 10:16). 왜 그런가? 복 

음을 전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영흔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 

수님의 기화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백성을위한예수님의 기도는복음을받을사람들을 

위한기도이다. 

서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한 기도이 

다. 끼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그리스도를 옹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 
대요 17:21,22),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옹전함을 이루어 하 
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이.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 주 

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한 기도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요 17:24). 이 땅 

을사는우리는육신의 욕뺑l 따라살다가 영원한죽음에 처할수밖에 없는존재였다. 그 

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찬 

429쟁.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요일 3:2,3). 현재의 삶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장래에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후 

4:17).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삶의 모든 대답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 

스도께 었다(팀전 2:5).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다. 

주님의 백성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다. 이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보혈의 은총 

으로 거룩케 되고，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결을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담대히 믿 

음의 삶을 살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찬 427쟁. 

진형환 OfIHH를 
도쿄트:. EIOI-.I:.걷 
1::::1 L- --. I --. 

탁아부는 95명의 교사들이 십자가 중 한 분위기를 위하여 여러 시설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우며 가정과 

심의 교육과 보육을 위하여 기도로 무 같은 안정감까지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탁아부가 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현재 

장하고 늘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의 연령별 2개 그룹인 반 편성을 4개 그룹으로 세분화 하고， 선생님들도 연령별로 전 

령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기를 문화하는 등 모든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 교육과 보육을 위하여 모든 선생님 

원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주일은 본 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 (잠로， 탁아부장) 

예배 2부에서 5부 예배(오전 8:30~오 

후 4:10)까지， 그리고 금요집회 때(저녁 

6:30~오후 9:00)는 탁아부실과 영아부 

실을 나누어 신령한 예배를 돕고 있습 

니다. 특히 영아부실에서는 아기와 엄 

마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1부 

예배 후 총력 교회주변 전도 때에도 아 

이들을 돌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0~3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1:1로 돌보며， 4세 이 

상 아이들은 6~8명을 한 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놀다가 기도 

로 시작하여 츠양과 율동， 수화와 몸 유희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양한 종류의 만 

들기와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지기 훈련 때에도 어린 자여들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힐 수 

없었던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탁아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해야 하는 탁아부의 특성상， 그리스도로 거 

듭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장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쉽터가 

되어야 하며， 때로는 놀이 장소가 되기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과 청결， 쾌적 

아기를 낳고 한 달 묘때l 탁아부를 찾는 부모들과 기어다니던 아기들이 어느 새 자 

라나 아장 아장 걸으며 말을 배우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효탱하는 모습을 볼 때 

에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탁아부에서 맡아 돌보던 아이들이 어느 새 자라 

탁아부 선생님으로 함께 봉사하고 있으며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맡기러 오는 모습 

을 보면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되며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의 기도， 맑은 목소리의 찬양， 작지만 예쁜 율동J 다 

음 주일에 만나자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더 많은 기도와 성령님의 지혜 

를구하게 됩니다. 

탁아부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 18:5). 아직 
도 탁아부에 대해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1교육관 1층 탁아부실 

로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나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충현의 모든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 

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한 한 몫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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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졸빌아는 선교팀 l 

기 간 팀 팀장 

10월 2일(월)-10월 7일(토) I 6교구 2지역 키여X 
口 。T

10월 2일(월)-10월 10일(화) I 임마누엘 찬양대 
10월 3일(화) - 10월 10일(화) I 정년2부 3팀 

면재사역중민섣교팀 

기 간 팀 

9월 29일(금) -10월 6일(금) 12교구 5지역 

9월 29일(금) -10월 7일(토) 청년2부 2팀 

9월 30일(토) -10월 7일(토) 청년 1부 5팀 

9월 30일(토) -10월 7일(토) 청년2부 4팀 

지난주에도ξ밤}선교팀 l 

안준모 

양기수 

팀장 

예정호 

석영식 

김중선 

이정탁 

기 간 | 팀 | 팀장 
9월 19일(화) - 9월 28일(목) I 16교구 7지역 | 이상범 

9월 20일(수) - 9월 27일(수) I 6교구 5지역 | 이세영 

성령님의인도하쉽 

영성 훈련 때 귀찮게 생각됐던 선교 

구호가 선교 현장에서 팀을 와해시키려는 

사단의 방해 공ξ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 

로서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 피곤하고 

지쳐 ‘자아’ 가 고개를 들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일 수 있었 

으며， 또한 팀원에 허점이 생길 때 십자가 

로 팀을 무장시키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25개의 선교 언어 심사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감사로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 

의 폭도 넓혀 주었으면 하는 소망도 생겨 

났다. 

선교지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 

가 있었는데 그들 종교에서도 ‘하나님’ 이 

라는 E때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은 다르 

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 

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예수 

님의 도움을 죠다하였다. 성령님만을 바라 

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묘띨 전하였다. 가장 

연약한 팀이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님의 간섭과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선교 

지에서 만났던 사료띨의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십자가 복음만이 각인되어서 

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고 오 

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선 

교 현장을떠나왔다. 

죄계순(권사， 16교구) 

주낀흥헌 2αE년 10월 1일@ 

명 플 øt 찌 

￡작순종하라l 

주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다. 예상 외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현지인 전도 대상자 

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팀장님은 새로운 마을로 가려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켰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팀장의 지도에 절대 순종하라는 선교 구호가 기억나서 팀장님의 뒤를 따라 마을로 들어 

갔다. 마침 100여 명 이상 되는 마을 주민들이 광징에서 공동으로 모여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일 

행도 그들이 제공해 준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 

른 뒤 다른 마을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흐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마을 사람들은 비를 피해 한 곳에 모여 들었고 그들이 우리의 찬양 

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홍L이 되었다. 우리의 찬양이 끝나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달라 

고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에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만난 30대 후반의 남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도까지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선교 훈 

련 시에 자기 부인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를 철저히 깨달았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체 

험했기에 선교를 떠날 때보다 더욱 활기차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동준(교사， 고등부) 

“에수님은 전짜로 당건을 샤랑하합나다'l"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난히 잊혀지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 그 중 햇볕이 내리찍 

는 길기에서 자전거를 옆에 놓고 엉엉 울고 계시던 할머니가 생각난다. 무슨 일인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엉엉 울고만 계셨다. 한 시간쯤 지나 다시 가 보아도 그 자리에서 울고만 계셨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슬프게 했는지 내 마음도 아파왔다. 자식 문제인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크게 다쳤을깨 아니면 금전 문제인 

재 아니면 할아버지와 크게 싸우셨을까? 나는 용기를 내어 가만히 다가가 할머니를 살짝 안아 주었다. “울지 

마세요! 할머니 ! 예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사 

랑하시고 할머니를 위해 십자기에서 죽으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천국에서 영원 

히 산다는 것을 힘껏 전하였다. 

이후에 입에서 술 냄새가 몹시 나는 열다섯 살좀 되어 보이는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이름은 ‘발로 

자’ 였다. “예수님은 발로자를 사랑하신다. 발로자!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은 발로자를 사랑합니다. ’ 그 말을 거듭 입에서 외우는 ‘발로자 가 사랑스 

러웠다. 세상 근심과 염려 또는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면서 이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불 심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간절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다는 놀라운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었던 우리는 복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윤숙희(집사 6교구) 

치료하~l는 에수님의 은총 

선교지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자본주의 물결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어 영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이 절실 

한 곳이었다. 전도지로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키면 당장 경찰에 잡혀가는 메마른 땅에 예수님은 의 

료 선교를 위한 작은 둥지를 예비하셨고， 사막이 아닌 텃맡H게 종자 씨들을 키울 여건을 주셨다. 이미 믿음이 있 

는 분들이 매일 새로운 분들과 어린이를 데리고 오셨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향한 작은 물꼬를 열어 놓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처방하는 조그마한 알 

약만큼 작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료k을 심어 주셨다. 

우리는 아침이면 몰려드는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이처럼 370여 명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수백 배로 확장되고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흩어져 가 

가 호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어쩌면 이 

들이 우리보다 더욱 간절하게 이 땅에 예수 

님이 오시길 고대할지 모른다는 생각 

에 문득 부끄러워졌다. 그 나라 

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졌고， 

너무도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김면진(집사， 1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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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늄 

져냐간오월 션의삶을 획':18하DI 

이미 죄로 죽었던 이 영혼을 주님의 자여삼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와 금요집회를 통해서 저는 저의 

흉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 

다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불과 

얼마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저 

는 오십여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2，1-<게서 잘 살고 싶은 욕 

심 때문에 이런저런 종교와 우ε빼 심취해 있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택하여 주셨습 

니다. 그리고 매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의 은혜를 갚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같은 은혜 앞에 

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덕뻐 없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업 

1 :5). 요즘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파고 들어 저의 생각과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심져 

진 예수님과 십X까의 은혜는 제가 죄의 길을 향해 가려할 때마다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주일 성수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새가족을 위한 24주의 양육 

과정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오십여 년 동안 이 못난 죄인을 

기다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십재}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 온 몸과 영혼을 주님 

께 드리고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옥순(성도 1교구) 

짧게랬 듀홉 뭘4 훌l 훌F 뚫랬 

유아부에서 처음 우리 반 아기들과 만난 날 

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네살도 온전 

히 채우지 못한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 

지기 싫어서 나를 보고 낯설어서 “앙 

~ ’하고 울어버렸다. 비교적 나에게 

잘 다가오던 o}이도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 수가 

없어서 “응.?" 하고 되묻기를 여러 

차례…， 그러고도 못 알아 들어서 

미안했던 일이， 효뮤 번이 아니었다. 

아직 아이들에게 익숙한 용어와 말 

투를 골라 쓰는 것도 어색해서 아 

이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 

첫 분반 공부 시간의 말씀은 성찬 

에 관한 것이었는데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구원， 성찬 

에 대해 전해 주는 일이 쉽지 않아서 얼마 

나 쩔쩔댔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어 

야 할 교사가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교사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 주님과 아이들 앞 

에 부끄러워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0/1수납을 쟁깐만 해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매순 

간 깨달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 

고 세상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 

님을 찬양한다는 경건의 모S띈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리 

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 

이 살아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쪼개지고 그로 인해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고 맛있는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사무쳐 감격하고 감사하여 참을 수 없이 눈 

물이 흘러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 예 

수의 사람이 되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 

임없이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편의 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종을 묘변 

의 일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구는 교구 식구들이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중랑구， 동대문， 구리， 남양 

주 등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데만 대략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십자가의 은총이 정말 귀하 

기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외l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죠빼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이 느껴집니다. 제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깊이 깊이 들 

어가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 

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 

이용순(집사， 9교구) 

첫 주를 헤매고 나서 다음 주일이 오기까지 온통 어떻게 네살 난 아이들에게 ‘십자 

가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하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아무 

리 멋지게 해 보려고 해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놀랍게 말씀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o}이들은 참 정직하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도 변화되지 않고， 여 

전히 내가 살아서 꿈틀대지만，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면 배우는 대로 흘수해서 

하루가 다르게 밍음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간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 시간이면 눈을 반쭉L이면서 말씀 

에 집중하는 o}이들을 보노라면， 내가 봐도 이렇게 귀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셋 

별 같은 보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십자가라고 외치는 게 아닌가! 너무 작아서 부서질 것만 같은 어린 아 
기들을 처음 대했을 때 ‘이 아이들이 과연 말씀을 이해할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걸 

까?’ 라고 의심했던 미련한 교사였음을 나는 회개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네살 
난 유아와 스물 일곱살 난 교사가 믿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놀랍고 감사하다. 

특히 이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하다.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찬g띈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다. 

이 찬양을 할 때면 가사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반 아이들은 정말 즐겁 

고 기쁘게 찬양한다. 우리 반 o}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 

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또한 교사로 세움받는다는 것이 만나게 하신 아이들 

을 위해 평생을 두고 기도할 책임을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내가 주 예수 봐옵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길 
소망하고기도한다. 

강미경 (교사， 유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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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합없는예수그리스도 
(설교문)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 

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난 100여 년간은 

정말 놀랍도록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말을 이용한 동력만 생각했 

을 뿐이지， 그 누구도 자동치를 이용하여 한 시간 

에 150km를 달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 

다. 옛날에는 100층짜리 건물이나 라디오 또는 

댈레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나 로켓 미사일 같은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주식과 같은 어떤 

특정한 아이템의 가치에 대해서 추측하지도 못했 

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이 세상과 인간들， 자연， 

관습，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습 

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세상 

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일부는 썩어져 갑니다 하 

지만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인류의 예수님 

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에게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놀라운 예수님이 계 

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 

리는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반대 

주만흥현 

추석 ，t형빼때 믿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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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분이 나쁘면 비참하다고 변덕을 부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퇴색 

하지 않고 반짝이는 수정과 같습니다. 지난 이 천 

여 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를 쭈L아 내리려고 노력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결 

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 

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 :13),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 

라?' (요 15:9).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죄 

인들을 용서하십니다(녹 23:34 ; 사 1:18). 그분 

의 권세는 장엄하며 영원하여 결코 변함이 없습 

니다(마 28:18)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 

이 된 이후로 결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 

니할 터이요 또 저회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 

느니라." (요 10:28).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 

체사를아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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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며 항상 도우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 

니라"(히 13:5).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 

님께감사해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 

이여 .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니라!' (팀전 1:15).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로우 

시며 무상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 마른 자도 올 것이 

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 

더라끼계 22 :17).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는 다 내게로올 것이요 내게 오는자는 내가 결 

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 6:37). 여기에는 예 

수 안에 완전한 보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서 또 가라사대 너회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 

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회를 보내 

노라?' (요 20:21).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 

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는 변함없 

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 아벤. 
(김성관 위임목사) 

매년 이맘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 

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제사 문제 때문입니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 그리스 

도인이 알고 있어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칙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사" (히 10 :12) 

을 다때 못한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 

노를 산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제물을 다시는 가 

져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이사야 1장) . 

우선 죽은 조상의 흔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흔도 종교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혼백이 배회한다던가 다시 찾아와서 제사의 공양을 받는다 

는 생각은 무속 신앙일 뿐입니다. 영흔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죽는 순간 그 영은 그 시 

체에서 떠나며 자의로 다시 찾아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생각은 주님을 모 

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원시 신앙에서는 꿈과 현실을 흔돈합니다. 꿈에 나타 

난 조상이 바로 그 조상의 흔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는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아브라 

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if들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 

룩한 만남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속죄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4장). 그 제사는 피를 흘리고 뿌려 드렸고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이 

제사를 드려서 큰 복을 받아 내자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과 정성 

그러므로 성경의 제사는 마음을 담은 진실 

한 회개와 함께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식 

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곧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 

는 제사는 회개 ， 겸손， 의와 화목 그리고 거룩효씨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더욱 중요 

한 의미는 이 제사들은 계시적이요 예표적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 

간들을 그의 자여로 만나 주시며 영접해 주심에는 그분 자신이 지불하는 엄청난 희생 

이 있습니다. 이 주님 자신이 지불하시는 희생을 제물 위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생 

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죽음 의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로운 사랑이 구체적으로 상징화되어 계시된 것 

이 제사이며 제물입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 1: 20). 십자가의 희생 앤l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료띨 혹L증 

하여 주셨습니다(히 9:26). 그 역사적인 예표가 곧 제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 
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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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안수집사 10월월례회 

일시 :2일(월) ， 새벽기도회 후 

장소 1 갈헐리흘 

별세 

1 ‘ 박윤신 씨(홍기준 집사의 모 

친 ， 차혜은 성도의 시모， 9교 

구 공릉구역) / 22일 별세 ， 24 

일장례 

2 김귀순 성도(윤영순 집사의 

시모， 1교구 한서2구역) / 25 

홍연기도원 촉탁 직원 모집 

1.모집부문 충현기도원 주방 (여) 

2.X1 격 세례교인 (만60세 이하)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4. 서류제출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사무국 

'lr 031-766-5425 

일 별세 ， 27일장례 

3. 우후분 타교 은퇴권사(김춘광 

집사의 모친， 김인숙 집사의 

시모， 4교구 삼성1구역) / 25 

일별세， 27일장례 

결혼 

1 이일환 군(이상필 씨 ， 이묘열 

씨의 아들， 19교구)과 황재희 

앙(황영작 성도， 지인숙 권사 

의 딸 ， 1 3교구) / 3 일(화) 

12 애갈릴리훌 

날짜 시간 

1교시 
10월 8일 15:00-15:50 

(다음주일) 2교시 
16:00-16:40 

1교시 
10월 15일 15:00-15:50 

(주일) 2교시 
16:00-16:40 

1 0월 22일 
잔앙예배 

(주일) 

주만흥현 

교뻐소석 

.교구위원회언신예배 

· 일 시: 1댐 4일싸)，수요 2부예배시 

·외선부가을수련회 

· 주 제 : “믿음으로 십짜 7\ 1고 L매f7fm마 16낀~때 

· 일 시 :10월 6，7일(금 퇴오전 11시부터 ·장 소 · 외선부예배실 및 기타장소 

·휴강요뻐 
이번주 수요일(Lt웰， 수요성경공부는 휴깅힐tLl다 

·기~원집회요빼 

이번 주 화요일(3'엘， 금요일(엽)7 1도원 행 운S』은 6찌 않습니다 

(단화요짙화는 정상작으로 하며 71도원 금요짙회는 없습니다j 

2006년도 쩌15차 학습 • 셰례식 안내 

학습자 자。 .A」-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 유아세례자 자C3-AL 

성경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최종철 목새 309호 (정충신목사) 304호 

기독론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이성진목사) 309호 (장 훈목새 304호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김준희목사) 309호 (최성규목사) 304호 (안치원목사) 301호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장소 장소 

성인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 본당) 유 아 (오후 3시 ， 갈릴리흘) 
오후 4시 %분lJt지 입실 바람 세례식 오후 2시 30분lJt지 입실 바람 

제909호 

야훨 충흰 7도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 사용동l여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힘을주소서. 

a 제3차 청지기 훈련(10월 'l7일 금요집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뼈 

구원의 은총을베풀어주신 예수그리스도만 

의지하게하소서. 

a 단기선과+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 

소서. 

냉 1.1 . 1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흔들 

이 주께로돌아올수 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오직 예수그 

리스도를전하는일에동따되게히소서. 

딩 모든 새기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깨1뿔}믿음앤l서 살게 하소서.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lZ.l 5대 목표의 빡인 이웃 ̂r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 

영되게히소서. 

2(월 3(화) 4(수) 5(목) 6(금)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신상수 | 김준희/추병창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 
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예배담당 안내 (10/4-10/8)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톨필틀훌E훌l 
10/4 수요 I 그리스도의 피 (행 20:26-28) 김성관 목사 안치원 이인숙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호산나 찬양대) 

10/4 수요 II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삼상 21:3) 류병희 목사 이생진 장철환 주음성외에는(실로암찬양대) 

10/6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장훈 바이올린 박 민 / 10교구 

10/8 주일 I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황진섭 목사 이정훈 이태식 〈예배전찬앙〉 

10/8 주일 II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김성관 목사 김준희 박상대 이 세상의 친구들 외 / 소프라노 김소연 (전임 독창자) -
10/8 주일 m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김성관 목사 류병희 김연근 자비하신 예수여 외 / 소프라노 김소연 (전임 독창자) 

10/8 주일 W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고광환 목사 이종대 <;J.!f-{! 나 주의 도움 받파 외 / 비올라오미가 (아벤 오케스트라) 

10/8 주일 V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이경준 목사 김익환 노영한 주 예수 크신 사랑 외 / 여성 중창(엠옐 찬양대 솔리:갚) 

10/8 주일찬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롬 4:18-25) 안치원 목사 이창수 김대웅 여교역자중창단 / 만도련 연주대 / 실로암찬양대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안내 [ 섬 · 기 · 는 · 분 · 틀 t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차량 . 우|임목사 김성관 

11 오전 9;00 보」 탄 u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N 오후 1 :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l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기획위원 교구위원징 당회서기 유지재단이시 빼뻐원징 

오전 1 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남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용연기도원깅 1교구장 얘배위원 새7덕w육부징 

랑카어， 중국어， 몽꿀어1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로동시통익팅니다 재정위원징 기획위원징 16.교구장 행정위원장 선교위원징 
Simu~aneous t떠뼈tions in 태 sh, Chinese, J，뼈anese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깅환기 a얘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lhe Eleven a ckJck 
Worship 않fVioe， 하떼 sri 벼nkar， Chinese, Mα빙olian ， 전도위원 딩회벼기 진도위원 동산부정 재3교뿜원징 

Russian, Hindi and Indαles1an are 허50 available al lhe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One a clock Worship sei껴oe. 12교구징 진도위원징 얘배위원 빼뻐원 4교구징 

구분 시 간 장 ~ 구 분 시 간 장 ~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선교위원 실로암진뼈징 10.교구장 징번1부장 진도위원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회 여국근 
2교구 신교위원회 어바다부 1교구 4교구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고광환 위건량 
5교구 1 7.교구 11교구 1 3.교구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14.교구 3교구 7교구 6교구 유년부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18교구 10.교구 16.교구 편집국 15.교구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이고창트。T닙수 김준회 
12교구 중등1부 대학부 8교구 

윤수일 황진섭 이중등정2부훈 김 중등태3석부 유재진 
9교구 초등부 펀집국 

강명구 전성원 김철규 
외신부 정년1부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깅써원징 몽A쩨원장 제1교뿜원징 13.교구장 2교구징 · 여전도사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ä: τ cr: 1 H-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 :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12:15 갈릴리흘 

사량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짜오후 4: 1 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6:30-저녁 9:00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기도원핀리부짐 시설영선부징 찬앙위원징 진도위원 건축위원징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14교구징 6교구정 예배위원 전도위원 세펙똥부장 

장철환 김숭곤 합철주 윤석민 정선현 
11교구징 틱이부징 챔얻때부정 뿔루O앤앙대징 17교:찜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엄창식 
3교구징 재2교웹원징 A빙부.~교구장 잉D뉴엘엎때징 

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융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소밍부 11교구 12교구 5교구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강14덕교구필 최문실 
6교구 18교구 2교구 7교구 

전응회 김정자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16.교구 17교구 15.교구 13.교구 대학부 

한성임 임태주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칭년2부 4교구 9교구 8교구 3교구 

강호숙 전영회 이혜숙 
1교구 고등부 정년1부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Jl τ%π님-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쩨징위원 18교구징 O맨샘때징 대혁부장 쇄부징 

전은배 석 영식 구재완 송두섭 최차용 
뚫1부징 초등부싱 고등부정 쩨정위원 얘배위원 

신선길 유장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입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진입독장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 00 아 멘 훌 l 5교구정 유이부정 뚫3부징 중등2부정 징년3부정 · 선교사송요한 


